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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o 2010-16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는 연평균 573억 

달러에 달하는 등 활황을 보였으나 2015년부터는 대외환경의 

변화 등으로 그 상승세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음 

- 급기야 2016년의 수주액 282억 달러는 2007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음

o 2016년의 수주는 258건, 시공은 1850건으로서 각각 269건과 

1692건을 기록했던 전년도와 건수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전

체 수주의 급감 현상은 대형 계약이 그만큼 적었다는 점에 기

인

<그림 1-1> 연도별 해외건설 수주액 현황

자료: 해외건설협회

o 상기한 해외건설 수주 급감은 주로 유가 하락과 전반적인 세계 

경제 침체가 초래한 현상이지만 우리 건설산업의 구조적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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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미흡한 금융경쟁력에 기인하는 바가 큼

- 우리 해외건설업은 중동지역, 플랜트 분야,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시공자금융 및 투자개발형 사업 수행능력이 경쟁국에 비

해 떨어지는 것이 현실

- 특히, 최근 원전, 고속철도, 플랜트 등의 해외건설사업 수주에 

있어 가격, 기술뿐만 아니라 금융조달 경쟁력이 주요 관건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기업 및 금융회사들은 이 분야에 취

약함을 노정하고 있음

o 특히 최근 해외건설시장에서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시공자금융 

주선  및 투자개발형 사업에서의 우리 건설기업의 경쟁력 미흡

을 지적할 수 있음

- 2016년 기준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 수주는 단순도급사업)에 지

나치게 편중되어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은 0.3%에 불과한 상

황임1)

- 그러나 최근 유가급락과 세계경제의 침체 등으로 선진국이나 

개도국을 막론하고 단순도급사업의 발주 비중은 급락하고 시공

자금융 주선형이나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을 늘려 여기에서 건

설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이들 사업에서는 PF(Project Financing)를 통한 자금조달능

력이 필수적인데, 우리 건설기업들은 여기에서도 경쟁국 기업들

에 비해 취약한 실정임

- 우리 해외건설의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PF 등 우리 건

설기업의 자금조달 능력 향상은 물론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건

1) 현재 세계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은 25% 정도로 추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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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금융 관련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자 및 운용 능력을 현

저히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o 현재 우리 건설 및 금융 산업을 통틀어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

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것이 다시 해외건설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인프라사업 

개발 및 투자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o 상기한 제반 문제를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해외건설에 민간자금

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건설특화펀드 설립 및 운용특례를 규

정한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시행 중임

- 해외건설특화펀드를 운영하기 위한 집합투자업자는 해외건설전

문 투자운용인력 2명 이상을 필요로 함(법 제19조의5 및 시행

령 제23조 제1항)

- 이러한 투자운용인력은 당연 자격자2)와 사전교육대상 중 국토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함

- 사전교육 대상자는 ① 건설공사/엔지니어링 활동 5년 이상 유

경험자, ② 건설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③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 ④ 변호사, ⑤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들을 해외인프라사업 개발 및 투자운용과 관련된 전문인력으

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표준교안 마련, 전문화된 강사진 구성, 

선정된 2개 교육기관3)에 의한 원활한 교육 운영, 교육 프로그

2) 당연자격자는 ① 금융투자운용인력자격과 건설분야에 3년 이상 투자경험자, ②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건설 분야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재)건설산업교육원과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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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함

o 본 연구는 상기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교육의 지향방향을 

명확히 하고 교육과정을 위한 표준교안(시간배정 포함)을 마련

할 것임

-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추어 교육 커리큘럼의 방향성 및 구조

를 설정할 것임

o 본 과정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과정의 원활한 정착(내실화) 및 발전 방안도 연구할 것임

- 시장의 교육수요를 예측하여 적정 양성인력 규모를 추정하고 

이에 입각해 교육수준 및 방법론을 결정

- 2개 교육기관에 의한 교육 배분 및 운영방법, 기간, 연간 시행

회수, 출결관리, 강의평가/피드백 및  수강생 친화적인 교육환

경 조성방법 등을 연구

o 공정한 평가(시험) 시행/관리 방안 도출

- 서로 다른 2개 기관에서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수료 및 자

격증 부여를 위한 객관/공정한 평가 기준 및 방법론 필요

o 본 교육 및 자격증의 가치 제고방안 강구

- 본 교육은 다음의 두 가치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음

- 첫째, 해외건설특화펀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본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평가에 합격한 후 발급되

는 자격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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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전술한 바와 같이 침체에 빠진 우리 해외건설의 활로는 

투자개발형 사업의 확대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동 사업에 필수

적인 PF 등의 자금조달기법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건설 및 금융산업 공히 이러한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체계

적인 교육과정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본 교육은 상기한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고 업계에 배출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상기한 상황이 실현되려면 교육내용 및 교수진의 전문성, 교육

운영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등이 필

요한데,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본 연구는 제시하고자 함

o 해외건설특화펀드나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전례가 없

었다는 점에서 건설, 금융 및 관련업계에 본 교육의 취지와 내

용을 널리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층 연

구를 진행할 계획임

- 홍보의 내용, 대상, 방법론 등을 세밀하게 검토/확정할 것임

o 본 용역의 기대효과로는 다음 사항들을 들 수 있을 것임

- 해외건설 금융/투자 관련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국내 건설업, 

금융업, 공기업, 중앙정부/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유용한 교육기

회 제공

- 본 교육의 정착 및 활성화를 통해 초기 단계에 있는 해외건설

특화펀드의 발전 및 시장 확대에 기여

- 상기한 제반 효과를 통해 우리 해외건설의 양적/질적 확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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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I장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해외 인프라개발사업의 최근 현황 

o 2010-16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는 연평균 573억 

달러에 달하는 등 활황을 보였으나 2015년부터는 대외환경의 

변화 등으로 그 상승세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음 

- 급기야 2016년의 수주액 282억 달러는 2007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음

o 해외건설 침체와 아울러 국내 주택경기 둔화, 원전/화전 감축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대전환 등으로 국내 건설업계는 최악의 경

영환경에 직면하고 있음

 

o 해외건설 수주 급감은 (1) 유가 하락과 전반적인 세계 경제 침

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2) 우리 해외건설의 구조적 취약성과 

(3) 미흡한 금융경쟁력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상기한 (1)은 통제불가능한 외생변수 (2)와 (3)은 정부와 민간의 

노력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통제가능한 내생변수라고 할 수 

있음

o 현재 우리 해외건설은 중동지역, 플랜트 분야, 대기업, 도급형 

사업에 편중되어 있고 시공자금융 및 투자개발형 사업 수행능

력이 경쟁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현실

- 특히, 최근 원전, 고속철도, 플랜트 등의 해외건설사업 수주에 

있어 가격, 기술뿐만 아니라 금융조달 경쟁력이 주요 관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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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기업 및 금융회사들은 이 분야에 취

약함을 노정하고 있음

o 해외건설의 구조적 취약성 – 도급형 수주사업의 한계

- 특히 최근 해외건설시장에서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시공자금융 

주선형 및 투자개발형 사업에서의 우리 건설기업의 경쟁력 미

흡을 지적할 수 있음

- 2016년 기준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 수주는 단순도급사업에 지

나치게 편중되어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은 0.3%에 불과한 상

황임

o 세계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은 2010년 

기준 24.8% 정도로 추산됨. 투자개발형 사업의 수익률은 단순 

도급사업의 2~3배에 달하며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

의 경우,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은 65~75%를 차지

o 해외건설의 미흡한 금융경쟁력

- 최근 유가급락과 세계경제의 침체 등으로 선진국이나 개도국을 

막론하고 단순도급사업의 발주 비중은 줄이고 시공자금융 주선

형이나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을 늘려 자국 건설업의 활로를 

찾고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있음

- 특히 이들 사업에서는 PF(Project Financing)를 통한 자금조달능

력이 필수적인데, 우리 건설기업들은 여기에서도 경쟁국 기업들

에 비해 취약한 실정

- 우리 해외건설의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PF 등 우리 건설기

업의 자체적인 자금조달 능력 향상은 물론 해외건설금융 관련 

제도/정책 상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o 우리 건설 및 금융 산업을 통틀어 해외건설 및 해외투자개발형



- 8 -

사업에 대한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것이 다시 해외

건설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음 

- 해외투자개발형사업 개발 및 투자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o 상기한 제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에 

민간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건설특화펀드 설

립 및 운용특례를 규정한 해외건설촉진법을 2015년 개정하여 

시행 중임

<그림 2-1> 해외건설 수주 침체의 원인과 정부의 대응현황

2. 글로벌 인프라 PPP 시장 및 주요국 동향

2.1. 지역별, 부문별, 단계별 인프라 투자 수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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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PP 방식의 투자개발형 사업 현황

o World Bank의 PPI DB에서 발표한 139개 저개발국가와 개도국

에서의 PPP 방식의 투자개발형 사업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지

난 10여년 간 대략 3배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14년 해외건설시장 규모를 7,600억 달러로 가정 시 투자개발

형 사업 방식이 대략 13% 수준으로 추정됨

o PPP 사업 관련 개도국의 정부지원 유형

- 정부가 SPC 지분투자에 참여하거나, 공사비용 및 운영수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 민간부문과 분담하여 정부재정으로 사업범위 일부를 건설하거

나, 관련 부대 인프라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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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사업의 경우, 전체 도로 중 일부 구간을 정부 재정으로 공

사

· IPP 사업의 경우, 용수시설 · 진입로 · 송전망과의 연결 등 

부대 인프라를 정부 재정으로 제공

2.3. 스페인의 해외 PPP 시장 진출동향

o 2013 ENR 기준 해외건설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 세계 1위인 

스페인의 건설사들은 우리처럼 건설사들이 단순 EPC에만 의존

하여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안정적 수익을 

도모하기 위해 O&M을 수반한 현지국 Concession사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음

- 특히, 중남미지역에 대한 언어적 강점을 무기로 PPP 사업을 발

굴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

o 스페인 기업이 운영하는 전세계 Concession 현황(2013년)

- 사업장(수) : Grupo ACS (56), FCC (45), Ferrovial (32), Sacyr 

(23), Acciona (16), Isolux (8)

- 투자순위 : Ferrovial 1위(735억 달러), ACS 2위(720억 달러), 

Sacyr 7위(218억 달러), FCC 8위(194억 달러), OHL 9위(182억 

달러)

o 국가차원의 지원 정책

- 스페인건설협회(SEOPAN)는 스페인 민간건설사들이 장기투자를 

수반하는 Concession 사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 차

원의 다양한 우회지원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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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현지법인 형태의 진출 시 설립 초기 부실한 재무구조를 

본사와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유예해 

줌으로써 진출기업의 현지에서의 독립경영(현지은행 차입여건 

부여 등)을 최대한 보장해 줌

- 과세측면에서도 해외신설법인의 배당수익에 대해 한시적 면세

혜택 부여

o Grupo ACS 사례- 스페인 최대의 건설 회사

- ACS는 건설, 환경, 산업서비스 등 3개 부문으로 구성

- 건설 부문은 다시 Hochtief, Dragados, Iridium 등 3개 자회사로 

편제(Iridium : 도로 concession 업체)

o 2011년에 M&A한 Hochtief 매출 256.9억 유로(약 341억달러)를 

ACS 건설 부문 매출에 포함함으로 써 2013년 기준 ENR 해외

매출 세계 1위 기업으로 등극

- 도로분야 Global Top Tier기업으로 중남미지역 PPP 사업의 강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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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ACS 부문·계열사별 매출 구성

                                     (단위: 100만 유로)

2.4. 일본의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 지원기구(JOIN)

o 설립 배경 및 제도

-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로 2014년 10월 20일 설립

- 정부가 전체 주식의 50%를 상시 보유하고 일본 기업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주식회사형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4)

를 적용

o 설립 목적

-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의 건설 및 운영에 관심이 있는 자국 기

업에 대해 출자와 전문인력 파견, 진출국 정부와의 협상 창구역

할

- 해외에 진출한 교통 인프라 관련하여 자국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4) 국토교통성 장관이 대상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수립 및 지원결정 인가, 감독 등의 권한
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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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예산

- 민간 54억 엔, 정부 54억 엔 총 108억 엔(약 1,000억원) 출자

o 주요 업무

- 자국기업과 현지기업에 자금을 융통, 기술자 파견, 현지 정세 

파악 및 정보 제공

- 사업구상 · 시공 · 관리까지 아우르는 ‘패키지형’ 사업을 

발굴하여 현지 진출국가에 제안

- 수주 협상에서 정부 대표로 참여하여 자국기업이 수주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관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중남미 등에 

투자

-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자금지원 및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와도 연계하여 진출 지원

2.5. 주요 개도국 인프라투자 및 PPP 지원 현황

가. 인도

o 제12차 경제개발계획(2012-17)에서 인프라 개발 부문에 50조 루

피(약 860조원) 투입을 결정함

- 대부분의 사업을 PPP 방식으로 조달하고 면세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확보할 계획임



- 14 -

<그림 2-2> 인도 경제개발계획 중 인프라 투자 예정액 및 비중

o PPP 사업 추진 확대를 위한 외국인 투자 개방 확대, 관계기관 

설립 및 강화

- 민관협력평가위원회(PPPAC) 설립(2006년)을 통한 민관협력의 승

인과 관련한 효율성 도모

- 인도 인프라금융공사(IIFCL) 설립(2006년)을 통한 상업성 있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장기대출 지원: 사업이행자금(VGF) 등의 

정부보조를 통한 PPP 사업의 재정지원

나. 필리핀

o 정부는 PPP 사업 방식을 낙후된 필리핀 인프라 개발의 핵심 정

책으로 추진 중임

- 1990년 동남아 국가 중 최초로 BOT법을 제정해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2016년까지 GDP 대비 5%로 올리

겠다고 선언함 (2013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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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국기업은 BOT 사업의 운영사, 제안사 지분의 40% 초과 소유

가 불가능하나, 건설사의 경우 건설 단계에서 특수건설면허 취

득을 통해 외국인 지분 100% 보유 기업도 참여가 가능함

o 재원 조달시 전체 사업비의 50% 이하 한도 내에서 외국 차관, 

ODA 자금조달 가능

o PPP 사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부여

- 투자청(BOI)에 등록된 투자우선분야(IPP 등) 사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법인소득세 감면 등)를 지원함 

- 수혜 대상: 운송(항공, 해운, 철도 등), 수자원, 에너지, 주택, 폐

기물 부문 PPP 사업

o 필리핀 PPP Center (http://ppp.gov.ph)

- 경제개발원(NEDA) 산하 PPP 사업 추진센터

- PPP 가이드라인 제공 및 PPP 사업의 분야별, 상태별 세부정보 

확인 가능함

다. 인도네시아

o 인도네시아는 2000년 중반 이후부터 PPP사업 추진 의지를 강력

히 표명함

- 2005년 대통령령(PR 67)에 서명하였고, 2010년, 2011년, 2013년 

추가 입법하여 규정을 강화함

- PPP 정책을 결정하는 인프라개발정책위원회(KKPPI), 추진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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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하는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설립

<그림 2-3>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투자총액 추이(05-13년)

o 2005년 PPP 규정 강화 후 정부예산 및 민간부문 투자액이 모두 

증가하였음

- PPP사업의 지원을 위해 인프라보증펀드(IIGF)를 조성하였고 이

를 인프라보증기관(PT. PII)이 운영·관리함 

- 인허가 지연, 불이행, 사업주 과실로 발생하는 Financing 지연 

및 실패, 계약위반 등에 대해 지원함

라. 콜롬비아

o 인프라 확장 및 공공서비스 확충에 따른 자본금 조달의 방안으

로 PPP 사업 구축을 시작함

- 1993년 첫 제정 이후 2012년 새로운 PPP 법(Ley 1508)을 제정

하여, 그동안 정부에 편중되었던 위험부담을 배분하기 위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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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보조금 제도를 변경하고 최대 운영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

기로 함

<그림 2-4> 콜롬비아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 추이

o PPP 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

- 국가기획부(DNP) : 국가 정책 및 공공투자와 관련된 부처 활동

을 조정함

- 국가발전기금(FONADE) : PPP 사업에 대해 정부 투자의 한도액

을 설정하여 Pre-F/S 및 F/S를 지원함 

- 재무부(MHCP) : 정부와 민간 간 위험 배분을 평가하는 등 PPP

사업 승인의 중요한 역할을 함

마. 브라질

o 열악한 인프라 시설과 투자 부진은 브라질의 경쟁력 제고와 경

제 성장에 걸림돌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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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인프라 분야에 대한 중점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PPP 

법(Lei 11.079)을 제정함

- PPP 법이 제정된 후, PPP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외국인 

투자 촉진도 이루어짐

<그림 2-5> 브라질의 사업 분야별 PPP 투자 추이

o PPP 사업을 관할하는 연방정부의 감독조직(Orgao Gestor)

- 기획예산부, 재무부, 대통령비서실의 대표로 구성됨

- PPP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계약과정 정비, 입찰 승인, 계약시

행보고서 평가 등을 수행함

3. 글로벌 인프라 금융 현황

o 세계 인프라분야 수요 전망(OECD)

- 글로벌 인프라 수요에 대해 주요 공종별5)로 예측한 연구 결과6)

5) 수자원, 통신, 교통(도로, 철도, 공항, 항만), 에너지(발전, 송배전, Oil & Gas, 기타 에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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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80조 달러, 연간 3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

o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자료

- 글로벌 인프라 투자수요와 실투자액 간의 괴리는 연간 1조 달

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o 인프라 분야에 대한 민간금융 비중(ADB)

- 정부예산(60%)을 제외한 나머지 즉, 40% 정도는 비정부기관을 

통한 금융조달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중 민간금융의 비중이 전체의 22%, ECA 등을 포함하면 전체

의 32%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2-6>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의 재원별 인프라 투자금액

6) Infrastructure to 2030 vol 1 & vol 2(2006, 2007), Strategic Transport Infrastructure 
Needs to 203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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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글로벌 프로젝트 파이낸스 현황

o PFI Financial League Tables 2015에 따르면, 253개 금융기관에

서 791개 프로젝트에 약 2,777억 달러를 Project Finance 형태

로 지원

- 프로젝트당 평균 PF 금액 : 3.5억 달러

o 섹터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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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역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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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글로벌 PF 주선기관 현황

o 일본계 은행이 최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음

- MUFJ(1위), SMBC(2위), MFG(5위)

o 인프라 금융의 전통의 강자인 프랑스계 은행도 상위권을 차지

- Credit Agricole(6위), BNPParibas(9위), Societe General

(10위), Natixis (13위)

o 세계 건설시장 수주 1~2위를 다투는 스페인계 은행도 상위권

- Santander(8위), BBVA(14위)

o 기타 유럽계은행도 PF에 강한 면모를 보임

- ING(네덜란드,7위), HSBC(영국, 12위), Deutsche(독일,15위)

o 한국에서는 산업은행(KDB)이 11위로 유일하게 랭크됨

- 23 -

<그림 2-7> PFI Financial League Tables 2015

3.3. 다자개발은행(ECA 포함)의 지원 현황

o 개도국에 대한 금융지원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아 ECA 및 

MDB를 통한 지원이 많음

- ECA : 일본(1위), 한국(4위), 중국(5위), 미국(8위), 독일(12위), 프

랑스(13위) 등

- MDB : WBG(2위), EBRD(3위), IaDB(5위)

o 개도국의 경우 주요국 ECA 및 MDB의 지원 실적이 많음

- ECA : JBIC(1위), KEXIM(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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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B : IFC(2위), EBRD(3위), IDB(5위)

o PPP 형태의 인프라 투자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비율 = 14 : 86

- 선진국일수록 민간의 비율이 높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 공

공의 비율이 높음

- 금융위기 이후 유럽은행을 중심으로 자본재구조화

(recapitalization)와 규제강화 등으로 주춤하기는 했으나 아직 

PPP 투자는 북미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 대출에 의

존

-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도 PF에서 민간은행 대출 비중이 가장 

크고, 중국은 국책은행이 주로 담당

3.4. 개발금융의 국제비교

o 한국의 개발금융

- 정부 재정 뿐 아니라 시장차입 재원을 통해 주로 개도국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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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금융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원조자금(ODA)과 상업금융을 

혼합한 형태로 인식

- 정부는 수은의 금리차이 손실에 대한 보전(이차보전)을 위해 

EDCF법을 ’15년 말 개정, ‘16.3.1 시행 

- 지원방식 : 양허성 차관, 준상업차관, 보증지원,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식

- 장점: 위험도 높은 개도국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시 원조자

금과 상업금융의 사이를 메울 수 있는 금융 즉, 금리 2~3% 수

준 적용

- 운용방식: 현지화 비중이 높은 토목사업 등은 국제 경쟁인 비구

속성(untied)으로, 고부가 수출 콘텐츠는 국내기업들이 경쟁하는 

구속성(tied)으로 지원

<그림 2-8> 개발금융과 상업금융

출처: 수출입은행 자료

o 독일의 KFW

- 개도국 중앙정부, 민간부문에 양허성차관, 준상업차관, 출자, 보

증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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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금융의 최대장점인 장기 투자자금 제공에 초점

- 정부에서 80~90%까지 위험 부담

- 정부예산과 시장재원을 혼합하여 조달하며, MDB와의 협조융자

에 적극적

- 자회사인 DEG는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 보증, 출자를 담당

o 프랑스의 AFD

- 공공 및 민간부문에 양허성 차관과 시장금리부 차관 등을 대출 

및 보증, 출자 등의 형식으로 지원 

- 정부보증 없고, Default 위험은 AFD가 모두 부담

- 담보를 요구하는 등 매우 보수적으로 위험 평가

- 정부예산과 시장 재원을 혼합하여 조달하며, Non-sovereign 

Loan, Equity Investment 등을 취급 

- 자회사인 PROPARCO는 개도국 민간분야(중소기업)에 대한 출

자, 대출, 보증 등을 Untied로 지원

o 일본의 JICA

- 정부보증 없고 Default 위험 모두 JICA가 부담

- 개발금융의 효과성, 즉 수원국 발전이외에 일본기업 진출에 초

점

- 정부의 일반예산(무상, TA)과 ODA Loan을 완전분리, 자체적으

로 자금조달

- ADB가 주요 파트너

3.5. 개발금융 사례연구: 개발금융의 도입을 통한 민간금융의 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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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본의 민간부문 지원제도: PSIF (Private Sector Investment 

Finance) 

o JICA에서 2012년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o  목표지원분야

1) 경제 · 사회 발전 촉진 및 인프라 개발

2) MDGs 달성

3) 기후변화 영향 방지 및 경감

o 지원방식 

- Equity 투자나 Loan(단, 민간회사의 요청으로 진행되며, 대출은 

엔화로, Equity 투자는 현지화로 가능함)

- 투자한도 : 자본투자 시 총자본의 최대 25%까지 가능

- 현지기업(또는 현지기업과 JV)에 대해 ODA에 해당되는조건의 

장기저리 대출 및 출자지원

o PSIF 지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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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JICA 홈페이지

나. 일본의 All Japan 체제

o 아시아 신흥국 인프라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자국

기업의 해외수주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제

- 총리 주재 인프라 해외수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각 부처에 인

프라 수출지원팀을 신설하여 국가전략 및 정책적 측면에서 지

원

- 국가전략적 측면의 중요 투자안건에 대해서는 ODA나 정책금융

지원, 외교라인 등 All Japan 종합지원 패키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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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을 통한 해외수주사례

- 2010년 11월 도시바의 프랑스 원자력기업 송배전 사업 매각안

건 입찰시, 민관 합동펀드인 산업혁신 기구(INCJ)가 출자를 결

정하고, 경제산업성 장관이 프랑스 정부에 대해 톱 세일즈를 실

시

- 인도 델리-뭄바이 산업철도 프로젝트에서 총 비용의 80%인 

4,000억 엔을 차관으로 지원하고 일본에서 설비조달

다. 일본의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 

o 개요

- 일본 유일의 해외 인프라투자 목적의 민관 합작사

- 설립일 : 2014.10.20

- 자본금 : 210억엔(정부 150억엔 민간* 60억엔)

* 민간(16개기관) : 교통, 해운, 항만, 물류, 도시 관련협회(15개),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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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가능금액 : 1,360억엔 (FY2015 기준)

- 근거법 : 일본의 해외 교통 및 도시개발에 대한 인프라 투자 회

사법

- 신용등급 : A1(Moody’s)

o 설립 목적

- 일본의 인프라 시스템을 해외시장에 판매 촉진

-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에 일본기업의 참여 독려 및 운영회사와 

관련 장비업체들의 사업확장 기회 제공 

-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자본제공, 상대국 정부와

의 협상, 숙련된 인적자원 지원을 통한 일본의 기술 제공

o 주요 기능  

① 민간과 공동으로 출자

② 상대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일본기업 투자위험 관리

③ 상대국 인프라사업 운영인력 양성

o 투자실적

- 베트남 찌바이 항만 터미널 정비‧운영사업(’15.10) : 20.5억엔 

(Equity 12억엔, 채무보증 8.5억엔)

- 브라질 도시철도 4개 사업(’15.9), 56억엔 출자 (미쓰이상사와 

JR West 공동수행)

: 리오데자네이로 도시근교철도 및 LRT, 상파울로 지하철 6호선, 

고이아니아 LRT 등 4개 사업

- 미국 텍사스 고속철도사업(’15.11), 49억엔 출자 : 달라스-휴스

턴 고속철도 (385㎞, 정거장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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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기업의 해외 PPP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4.1. 국내외 주요 건설기업의 사업모델 비교

가. 해외기업의 사업모델

o Vinci(프랑스)

- PPP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부문에서 세계최고

- 건설(2015년 매출 370억달러) + PPP 개발 및 운영(65억달러)

- 영업이익(40억달러)의 78%(31억달러)가 운영부문에서 발생

o Technip(프랑스)

- 수익성 높고 리스크 작은은 엔지니어링, 구매부문 집중

- 시장변동성이 높고 수익이 낮은 건설부문 비중 축소 추세

o BOUYGUES(프랑스)

- 설계, 건설, 운영, 유지보수, 금융 등 종합서비스 추구

- 공공프로젝트 및 민간투자사업 등 PPP 사업에 강점

o SKANSKA(스웨덴)

- 사업개발, 설계, 건설, 운영, 유지관리 및 금융에 강점

- M&A 및 금융역량을 바탕으로 영국, 북유럽 국가의 PPP 사업 

위주로 수행

o BECHTEL(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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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및 엔지니어링, 사업관리 역량을 강점으로 사업 수행

- JV 및 컨소시엄을 통한 프로젝트 단위의 진출방식으로 

해외시장 다변화 추구

나.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사업모델

o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시공, 도급형 사업

에 치중 

- 글로벌 선도업체는 PMC, FEED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 중점

4.2. 국내기업의 금융조달 방식별 수주현황

o 국내기업은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사업발굴능력, 장기 

투자자금 조달역량 및 운영(O&M) 경험 등이 부족하여, PPP 방

식의 수주는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정도로 경쟁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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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9> 국내기업의 연도별 투자개발형 사업 실적

o 해외건설 수주통계상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분류되는 요건

① 정부 보조금 유무 

② 상대국 정부 혹은 공기업의 지분투자 유무 

③ 민간부문의 수익성 보장(MRG) 여부

4.2. 해외 PPP 사업과 공기업

o 공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주요 문제점

- 한국의 인프라 공기업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각종 인프라 개발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는 등 소중한 개

발경험(건설 및 운영 포함)을 보유하고 있어서 민간기업들이 추

진하는 각종 해외사업 진출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임에도 불구

하고 다음과 같이 능동적인 해외진출전략을 수립하기엔 다양한 



- 34 -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

가. 정부의 예산통제 

o 공기업 부채감축 계획에 따른 해외투자 기회 축소 ~> 해외 투

자개발형 사업에 있어 안정적이고 유리한 사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기업이 Main Sponsor로 참여해야 하나, IFRS 기준에 따

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자회사(SPC)의 부채를 모회사(공기업) 

부채로 인식하게 되어, 소수지분으로 참여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대주주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로 끌려가게 됨

나. 해외사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미흡 

o 해외진출에 대한 장기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아 그나마 수년간 

해외사업에 경험 있는 직원들을 다시 국내 사업부서로 발령내

는 등 해외사업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지닌 전문인력을 장기적

인 안목으로 양성하지 못하고 있음

4.3.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 방안

o 해외건설·플랜트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의지는 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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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외 투자개발형사업에 대해 각 이해 당사자들의 자기반성 및 

역할 재정립 필요

가. 정부

o 해외 PPP 사업에 대한 장기 비전 필요

- 2009년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기치로 조성한 글로벌 

인프라펀드(GIF)는 선도적인 정책으로 평가되나, 벌써부터 펀드

의 운용성과 혹은 F/S 지원사업에 대한 성급한 평가가 이뤄지

고 있는데, 좀더 긴 호흡으로 민간을 끌고 갈 수 있는 뚝심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임

o 해외투자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F/S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이

뤄져야 하며, 이러한 해외개발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

워 혹은 일본의 JOIN과 같은 특별 전담기구의 신설을 검토해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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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나라의 ODA 사업들과 현지국 PPP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

는 전략 필요 

- 진출 대상국별로 차별화된 ODA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거

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임

- 현행 ODA 규모가 작기에 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점지원국 

대상 PPP 사업 지원비중 확대 필요

o 공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 필요

- 부채감축에 발이 묶인 공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

개발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뚜렷한 시그날 필요

- 공기업의 O&M 능력 등을 활용하여 민간과 해외 PPP 사업에 

공동진출 할 수 있도록 발주국과 사업보증 협약 체결 등 공기

업의 보다 적극적인 행보 필요

-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을 공기업에서 주도할 경우 신인도 향상

으로 저금리 자금조달이 용이하여 경쟁력 있는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나, 현재는 지분참여 의결 등 정부의 승인절차가 너무 오

래 소요되고 있음

-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중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평가항

목을 추가하는 등 개선 필요

- 구체적으로 해외사업 매출성장률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사

업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3개월 이내로 축소할 필요

나. 민간기업

o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의 주요 사업모델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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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많은 개도국들은 자국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앞다퉈 PPP 

관련 법체계를 수립하거나 개선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는데, 우리 해외건설업체들은 여전히 EPC

위주의 단순도급사업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각 사별 장기전략이 부재한 상황임

- 기업 오너의 강력한 리더쉽으로, PPP 사업에 대한 사내 인식전

환과 더불어 전사적 자원배분을 통한 기업 내부역량을 PPP 사

업에 상당부분 투입해야 할 것임

다. 금융기관

o 국내 금융기관(ECA 포함)의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과도

한 요구(안정성, 수익률 등)

-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 투자하는 각종 펀드(GIF 등)에 대해서 

일정기간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한다든지 투자손실

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등 기업들이 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환경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경쟁력있는 Financing 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임 

- 국내 금융기관 및 펀드 운용사들도 지나친 요구 수익률 자제 

및 사업주로 공동 참여함으로써 PPP 방식의 사업 수주가 활성

화될 때 까지 일정한 리스크를 사업주와 공유할 필요 있음

라. 국내의 다양한 인프라펀드 활용 확대

o 현재 국내에 조성된 해외 인프라사업에 Equity Financing이 가

능한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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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외건설특화펀드의 활성화

o 해촉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15.7.24) 됨에 따라 해외건설에 특

화된 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건설특화펀드”) 설정이 가능해

짐 (‘16.2.12 법시행)

- 현재 사모형 펀드만 설정되어 있지만 향후 『공모형 해외건설

특화펀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해외건설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접금융지원(투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민간금융의 유입 유도 필요

o 공기업의 해외진출 시 특히 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Project Company의 최대주주 즉 

Majority 지분을 갖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의 신용도를 제고하

고 민간금융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

- 공기업 경영평가 시 부채비율 산정에서 Project Company는 제

외할 필요 있음 즉, 공기업의 지분율과 무관하게 Off-Balance 

Sheet Financing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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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Project의 경우 일반적으로 Non-Recourse 또는 Limited- 

Recourse의 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 금융을 조달함에 따라 

대주주의 부채상환 부담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는

IFRS 회계기준에 의거 예외 인정하지 않고 있음

o 공기업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ECA의 보증한도

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민간금융기관의 참여 기회를 확대 

- 민간기업과의 동반진출시 금리(수수료율 등)조건 우대 필요

바. 보다 적극적 투자개발형 사업모델 개발

① 투자 및 운영으로의 가치사슬(value chain) 확장을 통해 수익

성 개선 도모

o 투자개발형 사업의 공사 수익률은 도급공사의 2~3배 수준

- 시공분야 수익성은 3% 대인 반면, 프로젝트 개발 및 기본 설계 

수익성은 10% + α 수준

② 민관협력방식의 해외진출 추진

o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악화로 다수의 국가에서 정부발주는 감

소하고 민간투자를 필요로하는 PPP 시장 확대 추세

③ 기획제안형 사업 확대

o 정부발주 사업의 경쟁 심화를 감안, 기획제안형 사업 추진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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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기회 창출

사. 고부가가치 영역 진출 및 운영역량 강화

① 고부가가치 영역 역량확대

o 시공분야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확장

- 설계/조달, 사업발굴/기획, 운영/보수(O&M) 부문의 역량 강화 

필요

② M&A, JV 컨소시엄, 파트너쉽 등을 활용한 사업영역 확대

o M&A, JV, 컨소시엄 등을 활용한 진출분야, 진출지역 다변화

- M&A 등을 통해 원친기술확보 및 고부가가치 분야 진출

- JV, 컨소시엄, 파트너쉽 등으로 진출 분야 및 지역 다변화

③ 전략적 제휴를 통한 운영역량 강화

o 글로벌 선진기업, 현지기업, 국내 공기업/민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필요

- 인프라는 민간의 효율적인 운영역량이 중요 운영경험을 보유한 

국내 공기업, 민간기업,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모색 필요

사. 선진 금융기법의 활용

o 전 세계적으로 프로젝트의 대형화/복잡화, 선금융/후발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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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PPP 방식, 투자개발형 사업의 증가 등 글로벌 건설시장의 

트렌드 변화 

- 선진 금융기법의 활용 여부가 주요 경쟁요소로 등장

① PPP 방식의 투자개발형 사업의 증가

- PPP 방식 투자개발형 사업 증가로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이 사

업의 성패를 좌우

② 시공자 금융주선형 도급사업의 증가

- 시공자가 사업재원을 조달하는 형태로서 우리 기업의 금융주선

형 도급사업(EPC+F) 수주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

③ 맞춤형 금융조달 필요

- 정책금융, 민간상업금융, 국제금융기관 등 다양한 재원과 금융

상품을 조합한 맞춤형 금융조달 필요

o 다양한 금융수요 충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필요

- 대출, 보증 직접투자에서 사업개발/자문, Syndication 등을 통한 

금융주선, 펀드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수단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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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맞춤형 금융지원 구조

아.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의 단계적 지원체계의 확립

o ECA 금융·EDCF, 지역·경제연구 등 ECA의 다양한 지원수단

의 연계·결합

- 주요국 정부·발주처·금융기관과의 협력채널을 활용

① 목표 신흥시장 선정

- 우리 기업의 진출수요, 경제협력 전망 등 전략적 중요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② 진출전략 수립

- 해당국 경제규모 및 개발수요, 투자환경, 금융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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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발굴 마케팅 및 우리 기업 간 사업정보 공유

- 각국 정부기관, 발주처 등과의 협력관계 활용 → 국가별 우선사

업 발굴

- 사업설명회 공동개최 → 우리 기업 간 사업정보 공유

④ 금융패키지 수립

- 수은금융·EDCF·개발금융 및 산은·무보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합한 금융패키지 수립 및 주요국에 제공 

→ 대형사업 수주 지원

⑤ 사업자문

- 우리기업의 해당 국가·산업 진출경험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자문 제공

⑥ 맞춤형 금융지원

- 투자·대출·보증·원조가 결합된 최적의 금융지원 

→ 사업성 제고

o 해외 사업개발 지원 모델은 사업개발/입찰참여 단계부터 사업

자문, 금융자문, 금융주선(Syndication 포함) 등을 포괄하는 패키

지 방식으로 우리 기업의 수주촉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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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패키지 방식의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모델

5. 국내외 해외인프라개발사업 전문가 및 투자운용인력 교육과정 

현황조사

5.1. 국내 교육과정

가. 해외건설금융 실무과정 

1) 교육기관

- 해외건설협회 

2) 주요 내용 : 

- 해외건설 PF 개념과 조달/ 디펠로퍼 입장의 PF와 동향/ PF와 

해외 자원개발사업/ 외환리스크 관리/ 무역보험/ 공적수출신용

기관의 자금지원제도/ 보증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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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 해외건설 실무자  

4) 교육 커리큘럼 

나. 해외 Project Finance 과정 

1) 교육기관

- 건설기술교육원

2) 주요 내용  

- 해외 PF 개요, 자금조달 방법, 사업성분석, 심사 및 사례/ ECA

의 역할과 재원 활용방안/ 무역보험공사의 해외건설 자금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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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리스크 관리/ 해외 PF 계약내용 및 심사 / 해외 부동산 PF 사

례

3) 대상자

- 해외 건설사업 담당자 

4) 기타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전문교육 인정/ 최초 전문

교육 또는 승급 전문교육으로 인정/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PQ

가점 인정/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및 기술사 계속교육 학점인정

다. 플랜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재양성과정 

1) 교육기관

- 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

2) 주요 내용

- 공사관리/ 플랜트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컨스트

럭션/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 일정 및 수행계획/ 프로젝트 실행 

및 결과보고 

3) 대상자

- 학생 및 취업준비자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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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플랜트건설연구원장 수료증 수여/ 플랜트엔지니어 자격검

정 제1과목 면제 

라.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 (global challenge module)  

1) 교육기관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한미글로벌 주관)   

2) 주요 내용 

- 해외건설 리스크 분석/ 해외 건설계약의 이해/ 해외 건설금융 

개념 및 조달/ 해외건설의 성공과 지배요소/ 해외건설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

3) 대상자

- 건설관련 학과 학생 

마. 서울 시립대 국제도시과학 대학원(글로벌건설학과)

- 정규 대학원 과정

바.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글로벌건설엔지니어링학과)

- 정규 대학원 과정

사. 서울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글로벌프로젝트매니지먼트 학과) 

- 정규 대학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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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산업은행 PF 아카데미 과정

Ⅰ. PF아카데미 연수과정 개요

목    표
글로벌 PF House로서의 PF 전문인력 양성

기본방향 2년의 강도 높은 연수 이수를 통한 PF 실무 능력 제고

연수특징 PF 아카데미 연수 이수 후 PF 업무 배치 및 즉시 실무 수행

 강도 높은 연수(2년 과정)를 통한 PF 전문 직무 능력 강화

 국내외 금융연수기관(무디스, 피치, 유로머니, 삼일 아카데미, 한국 

금융연수원 등)의 PF 연수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한 프로그램

내실화

 당행의 PF 업무 수행을 위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구성으로

즉시활용가능 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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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PF 업무 환경 및 PF아카데미 주안점

PF 업무 환경 PF 아카데미 주안점

 전
문
직
무
 능
력

․당행의 PF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 Pool 부족으로, 先전입 

後실무능력 습득에 따른 업무

정착 지연

․근속연수의 단기화에 따른

PF업무 전문성 약화 우려

․기존 근무직원도 빠르게 변화하는

PF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심화 교육 필요

․2년의 강도높은 연수(이론·
실무·Case)를 통해 배치 후 

실무 즉시 투입 

․실무능력 제고를 위해 다큐멘테이션,
재무모델, 산업기술 이해 등 특성

화 심화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PF업무에 적합한 고유한 연수

프로그램 수립을 통하여 전입

직원의 업무 즉시 수행

R
I
S
K
관
리

․PF 자산 확대에 따른 Risk
관리 강화 필요

․PF업무 수행시 Risk Profile
의 정확한 파악․분석 필요

․무디스, 피치, 삼일아카데미 

등 국내외 PF 프로그램 벤치마킹

통한 PF 관련 Risk 이해도 

및 관리능력 제고

․산업별 특성에 맞는 연수프로그램

구성 및 Case Study를 통해 

PF Risk Profile를 정확히 분석

새
로
운

먹
거
리

․국내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Blue Ocean으로서 해외 PF
시장 개척

․국내 인프라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한 新정책금융 역할 확충

․해외 PF 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Pool 확보

․인력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국내외 PF 자문·주선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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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PF 아카데미 연수 개요

□ 대    상: PF 본부 지원자 및 現 PF 소속 직원(2년 미만 재직)

□ 연수 기간 : 20개월      *선수과정 이수소요기간 포함시 2년 

 ❍ 이수기준 : Master과정 이수 + 공통역량(모델·다큐) 과정 이

수 + 산업별 4과정 선택 이수 + Case Study 4과정 

선택 이수

□ 구     성

구분 Master
과정

공통역량
과정

산업별 과정
(4과정 선택)

Case Study 과정
(4과정 선택) 총합계

시간 20시간 60시간 60시간 40시간 180시간

소요
기간 2개월 6개월 8개월 4개월 2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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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방식 : KDB e-Campus (온라인 강의 + 온라인 평가)

 ❍ 지점직원들의 참여 확대 및 기회제공의 형평성을 위해 온라

인 강의 및 온라인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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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 과정

 ❍ Master : PF 이해 및 특징 - 20개 강의 (20시간)

연번 분야 교재집필 및 강의 시간 강사

1 PF Master
Fundamentals of Project Finance

- 금융구조․리스크관리상 특성
1 서상욱

2 PF Master 리스크 분석 및 완화방안 (1) :　인식, 측정, 통제 1 유진석

3 PF Master 리스크 분석 및 완화방안 (2) :　실무사례(발전) 1
김현규

4 PF Master 참여단계별 주요 업무 및 역할 (1)
- Advisor : 사업계획 작성, 사전타당성

1

5 PF Master 참여단계별 주요 업무 및 역할 (2)
- Arranger : IM 작성, Syndication

1 김대근

6 PF Master 참여자별 주요 업무 및 역할 (3)
- Agent : 자금관리, 기성관리, 사후관리

1 이동희

7 PF Master 사업성 검토 및 재무모델 (1) : 주요 절차 1 KR

회계사8 PF Master 사업성 검토 및 재무모델 (2) : 각종 기법 1

9 PF Master
주요 재원 조달 방법 (Sources of Finance) (1)
- PF에서의 재원조달 방식 및 변천 

1

김종철

10 PF Master
주요 재원 조달 방법 (Sources of Finance) (2)
- 재원조달의 최신 경향과 미래

1

11 PF Master 금융약정서의 이해 (1) : Term Sheet 분석 1 광장

변호사12 PF Master 금융약정서의 이해 (2) : 계약/담보상 특성 1

13 PF Master 채권보전방법(Credit Enhancement) 1 서상욱

14 PF Master PF 심사시 핵심 점검사항 1 이훈

15 PF Master 국내 SOC PF(도로, 철도, 항만) 개요 (1)
- 민간투자법과 민간투자제도

1
김대근

16 PF Master 국내 SOC PF(도로, 철도, 항만) 개요 (2) 1

17 PF Master 종합사례분석(Case Study - 국내 SOC) 1 한원석

18 PF Master 발전, 플랜트, 자원개발 PF 개요 (1)
- 시장동향, IM 및 사업상 특성

1 김영규

19 PF Master 발전, 플랜트, 자원개발 PF 개요 (2) 1 유진석

20 PF Master 종합사례분석(Case Study - 해외 발전) 1 안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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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공통역량 과정

❍ 재무모델 과정 : 15개 강의 (30시간) → KR

연번 강의 강사 시간

1 재무모델 분석 개요 홍민성 2

2 재무모델 분석 및 Simulation(기본가정1-Input) 홍민성 2

3 재무모델 분석 및 Simulation(기본가정2-Index) 홍민성 2

4 재무모델 분석 및 Simulation(소요자금) 옥동곤 2

5 재무모델 분석 및 Simulation(재원조달1) 옥동곤 2

6 재무모델 분석 및 Simulation(재원조달2) 옥동곤 2

7 재무모델 분석 및 Simulation(수입추정) 옥동곤 2

8 재무모델 분석 및 Simulation (운영비용 추정) 유재영 2

9 재무모델 분석 및 Simulation (Waterfall 작성 I) 유재영 2

10 재무모델 분석 및 Simulation (Waterfall 작성 II) 유재영 2

11 재무모델 분석 및 Simulation (추정재무제표 작성) 유재영 2

12 재무모델 분석 및 Simulation (IRR, ROI, Valuation) 유재영 2

13 재무모델 사례 분석(민간투자사업) 홍민성 2

14 재무모델 사례 분석(발전) 홍민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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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Documentation 과정 : 15개 강의 (30시간) → 외부변호사

15 재무모델 사례 분석(기타 SOC) 홍민성 2

평      가

합계 15개 강의 30시간

연번 강의 강사 시간

1 PF 약정서 구조 및 조항 고훈 2

2 PF약정과 신디케이티드론/Term Sheet분석 고훈 2

3
PF Documentation

(계약의 중요성-위험의 관리, 작성의 원칙)
고훈 2

4
국내PF Documentation

(진술 및 보장/준수사항/EOD)
고훈 2

5
국내PF Documentation

(주요 계약조항: 정의, Pricing, Yield Protection 등)
고훈 2

6 국내PF Documentation (계약서와 담보관련 계약) 고훈 2

7 해외PF 약정서의 구조 및 조항 이정환 2

8 해외PF 약정서에 특유한 조항과 내용 신승욱 2

9 PF Documentation(발전소) 김광열 2

10 PF Documentation(지역개발, 부동산금융) 이재훈 2

11 운송부문 Financing(Asset Financing과 PF) 정우영 2

12 운송부문 Documentation (항공기금융) 류명현 2

13 운송부문 Documentation (선박금융) 정우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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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해외 교육과정

가. Brussels Diplomatic Academy

1) 개요 및 특색

o PPP 사업은 매우 특화된 기술과 역량이 요구되는 복합적인 계약

- 일반적으로 재정 인프라 사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 및 유지되어

야 할 사업 

-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책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

2) 커리큘럼 및 방법론

o 사례 연구를 통하여 문제해결방안을 도출하고, PPP 사업에 참가하

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으로 각자의 요구사항과 책임을 이해하

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음

14 해외PF Documentation(에너지자원프로젝트) 김진 2

15 국내PF Documentation(PF와 자본시장법) 김현 2

평      가

합계 15개 강의 30시간



- 56 -

o 교육목표

1. 가치창출 경영자

2. 가치창출과 가치공유

3. 주요 성공요인

4. 위험분산

5. 시장접근방안

o 교육세부사항

․ PPP 사업의 이점

․ 가치창출을 위한 잠재력

․ PPP 사업과 위험분산

․ PPP 사업과 파이낸싱

․ PPP 사업 전문센터

․ PPP 사업과 공개입찰 및 거래비용

․ PPP 사업 관련 대출

․ 사례 연구 및 학습

3) 교수진

o Dr. Patrick Uyttendaele 

- 벨기에 브뤼쉘대학교 교수

- 다국적 기업 투자 및 프로젝트관리 교육

- 현대중국연구원 및 ITTMA-UA 연구 방법론 강사

- PLI, PwC, PwCC, 및 IBM의 비즈니스 컨설팅부서에서 32년 근무

- 항만, 해상, 및 물류업계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

- 57 -

- 전략, 시장, 구조조정, 민영화, 프로젝트 관리 및 기업금융과 관련된 

해양 산업의 주요 전문지식, 과학기술 및 정보관련 전문가

나. PPP and Alliance Contracting(호주 Melbourne 대학)

1) 개요 및 특색

o PPP 및 관련계약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구성된 2일 과정의 

워크샵

- 최근 경제 및 인프라 프로젝트의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적용한 사례 연구

o 프로젝트 선정, 위험 식별 및 관리, 투자가치, 입찰자 평가 기준 및 

선정 방식, 계약 협상 및 프로젝트 구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복

합적 교육

- PPP 및 관련 계약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공공 프로젝트 

조달 사업에 기여 취지

o 교육목표

- 주요 프로젝트 조달 방법에 대한 비교와 검토

- PPP 및 관련계약 원리 및 정책 가이드라인

- 옵션 분석, 보증비용 분석, 프로젝트 실시협약 및 조달방식 결정

- 프로젝트 준비과정 사례, 공공 건설부문 비교분석, 관련계약 비용산

정

- 프로젝트의 위험, 위험분산, 위험부담의 방법론

- 프로젝트 착수 절차



- 58 -

- 경쟁 대처, 계약 및 해지 방법론

- 프로젝트 관리, 에이전트 관리, 분쟁해결 대안 및 규제 

o 호주, 영국 등의 최신 경제 및 인프라 프로젝트 사례연구를 종합적

으로 제공

2) 커리큘럼 및 방법론

o 입문 및 고급 과정을 수행하게 되며 PPP와 관련계약에 대한 심층

적 이해 목표

- 사례 연구는 최신 프로젝트에 초점

- 비판적 분석, 위험 분석, 정부의 투자 및 의사결정 방법론에 대한 

이해 

o 교육목표

1. 복합 프로젝트를 위한 구조/형식

2. 프로젝트를 위한 조달 및 감사

3. 계약의 경제적 측면과 인센티브의 중요성

4. 입찰 관리 방법론

5. 낙찰자 선정 – 최신 사례연구를 통해

6. Project Financing

7. 계약 관리

o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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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교육과정 1 : 입소식

프로젝트를 위한 PPP 및 관련계약 옵션

하이브리드 파생 상품(Peninsula Link 사례연구)

․ 교육과정 2 : PPP 프로젝트 준비

- 옵션의 유형 및 정과

- 프로젝트 요구사항(John Hopkins Centre 사례 연구)

- 옵션 분석 및 최적의 조달방법 선택

․ 교육과정 3 : 위험 식별, 측정 및 원가 계산

- London Underground 사례 연구

- 위험 배분(Bendigo Hospital 사례)

- 위험 공유(London Heathrow Terminal 5 사례)

- 네트워크 위험 : 공급사슬 관련 프로젝트(Robina Town Centre 사

례)

- 조달 성과에 대한 비교 검토

․ 교육과정 4 : 계약의 경제성

공공사업과 PPP 사업의 비교(Victorian 담수화 프로젝트)

Vitality Gap Funding(Gold Coast Light Rail 사례 연구)

․ 교육과정 5 : Value for Money

PPP 사업에서의 VfM(W.A. 담수화 사례 연구)

PPP 계약에서의 성과촉진 Driver(Denver Light Rail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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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산출(Bendigo Hospital 사례 연구)

2일차

․ 교육과정 6 : 입찰 및 계약

RFP 작성(Southern Cross Station 사례 연구)

입찰 및 계약 관리

낙찰자 선정 기준

입찰과정에서의 경쟁관리(Circle Line Berlin 사례 연구)

․ 교육과정 7 : 계약 관리의 중요성

PPP 및 관련 계약 체결에서의 주요 성공요인

계약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 교육과정 8 : 민간투자의 민간부문의 관점

자본시장 환경 분석

PPP 파이낸싱(Victorian 담수화 + Peninsula Link 사례 연구)

․ 교육과정 9 : 재정 및 PPP 사업의 계약 형식 및 성과 비교분석

호주 PPP 사업의 성공률

호주 및 세계 PPP 사업 성과평가

․ 교육과정 10 : Panel Discussion

3) 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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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Michael Regan 

- 프로젝트 조달 전문가

다. PPP and PF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Service 

Innovation(이태리 Bocconi 대학)

1) 개요 및 특색

o 인프라는 시민과 기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 성장에 이

바지할 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임 

- 지난 30년간 PPP와 PF는 인프라 개발 및 서비스 혁신에서 핵심적

인 역할을 수행

o 본 프로그램은 PPP와 PF의 복합적 역학을 배우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

- 본 프로그램을 통해 PPP 전문가들은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필수적

인 요소를 습득할 것으로 기대 

2) 커리큘럼 및 방법론

o PPP 및 인프라 정책과 대응전략

- PPP와 경기동향의 관계

- PPP, PF 및 미시경제

- 해외 사례연구

o 인프라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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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클래스로서의 인프라 특성 

- 신규 투자자의 부상

- PPP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정책: 신용도 제고, 보조금, Availability 

Payment, Mezzanine 파이낸싱

o PPP 사업방식 

- DBFO, BOT, BT 등 

- 당사자 간의 최적의 위험 배분

- 인센티브 및 페널티

- 성과관리 접근법에 따른 서비스 수준 요구

o VfM 측정 

- VfM 분석구조

- 적절한 할인율의 선택

- 위험분석 방법론

o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 및 은행 관련 업무 

- PPP/인프라 프로젝트 현금흐름 및 재무 분석 

- 최적 자본 구조와 Coverage Ratios

- 자금조달 원천 및 방법론

- 자본 비용

o PPP와 인프라 개발 관련 법적 문제

- 유럽연합(EU)의 PPP 

- 관습법, 민법의 관할권 및 부수 문제

- PPP/인프라 개발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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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약 모니터링

- 계약관련 비용

- 계약 절차 

- 조기 해지 관련 경제성 평가

3) 교수진

o Veronica Vecchi

- SDA Bocconi 대학 공공 경영 및 정책 교수

- World Bank, Inter-American Bank, Asia Development Bank, African 

Development Bank, OECD, European Investment Bank 고문

- 이탈리아 경제부장관

o Mark Hellowell

- 에딘버러 대학교 비즈니스-정부관계 수석 강사

- World Bank, African Development Bank 고문

- 영국 재무부

o Stefano Gatti

- SDA Bocconi 대학 은행/금융 교수

- Inter-American Developmemt Bank, OECD 고문

- 이탈리아 경제부, 재무안정성 위원회, Deutsche Bank, Compliance 

Risk Committee 위원

o Velia L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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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변호사

- 이탈리아 정부 PPP 법률부서 최고 자문위원

․ OECD 고문

․ World Bank, EU commission 컨설턴트

5.3. 국내외 교육과정 분석 결과 및 시사점

o 본 과정과의 비교를 위해 국내 9개 및 해외 3개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시행했음

- 수강대상과 범위, 초점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교육과정들이라는 점

에서 본 교육에 유용한 다음의 시사점들을 제공해 주었음

1) 교육의 범위

- 본 교육은 해외인프라 개발/투자와 그에 따른 금융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섹터에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사

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없었음

- 이 점은 본 교육의 차별성으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2) 과정의 전문성

- 모든 사례를 검토한 결과 본 과정만큼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과정은 없었음

3) 이론과 실무의 겸비 및 사례연구 초점

- 여타 교육들은 이론과 방법론 혹은 실무 중 한쪽에 치우치거나 일

부 사례만 다루고 있는데, 본 교육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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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사례연구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4) 정부에 의한 자격 부여

- 본 교육과 같이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은 없었음

- 향후 본 교육의 운영 및 홍보에서 이 점에 주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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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II장 교육과목 표준교안 작성 

1. 본 교육의 배경 및 교육대상

o 해외건설에 민간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건설특화펀드 설립 및 

운용특례를 규정한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시행 중 ('16.2)

o 법령 개정 주요내용 (‘15.8.11 개정, ‘16.2.11 시행)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해외건설특화펀드) 설립･ 운영 사항 규정

- (운영특례) 해외건설특화펀드의 대출투자, 보유자산 담보제공, 자금

차입 허용 등 해외건설 특성에 적합하도록 운영특례 부여하고 전문

운용사의 설립요건을 완화

- (투자운용인력) 해외건설특화펀드 운용인력은 최소 3명(해외건설전

문투자인력 2명, 일반투자인력1명), 특화펀드 운용인력 자격요건을 

구체화

o 해외건설특화펀드를 운영하기 위한 집합투자업자는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2명 이상을 필요로 함 (법 제19조의5 및 시행령 제23

조 제1항)

-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은 당연 자격자*와 사전교육대상 중 국

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함

* 당연자격자 : ① 금융투자운용인력자격과 건설분야에 3년 이상 투

자경험자, ②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건설 분야 투자운용업무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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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종사한자

* 사전교육 대상 : ① 건설공사/엔지니어링 활동 5년 이상 유경험자, 

② 건설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③ 부동산투자회사 자

산운용 전문인력, ④ 변호사, ⑤ 공인회계사

☞이들을 해외투자개발형사업 및 특화펀드 운용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토부는 2개 교육기관(건설산업교육원, 금융투자

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을 선정한 바 있음(2016. 11)

o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교육의 중요성

1) 해외건설특화펀드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본 교

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국토부장관이 발급하는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등록증이 필요함

2) 침체에 빠진 우리 해외건설의 활로는 투자개발형 사업의 확대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동 사업에 필수적인 PF 등의 자금조달기법에 

정통한 전문가를 길러야 함 

- 건설 및 금융산업 공히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 분야의 전

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본 교육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음 

 

o 본 교육의 기대효과

- 해외건설 금융/투자 관련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국내 건설업, 금융

업, 공기업, 중앙정부/지자체 담당자에게 유용한 교육기회 제공

- 본 교육의 정착 및 활성화를 통해 초기 단계에 있는 해외건설특화

펀드의 발전 및 시장 확대에 기여

- 상기한 제반 효과를 통해 우리 해외건설의 양적/질적 확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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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교안 검토 위원회의 구성

o 전술한 본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표준교안을 구

성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겸 잠재적 교수진/저술자들로 구성

된 ‘커리큘럼 검토 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교안 내용의 적정성 

및 수정/증보 사항에 대해 다양한 자문을 반영했음

- 자문은 위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집단자문과 선정된 교수진을 대상

으로 한 개별 심층자문으로 나누어 이루어졌음

o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해외건설특화펀드 운용인력 양성 교육 활

성화’ 관련 세미나7) 참석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장의견도 커

리큘럼 구성에 반영했음

3. 표준교안의 방향성

3.1. 해외건설의 산업적 특성과 투자/자산운용의 금융적 특성의 결합

o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해외건설금융 관련 교육과정은 '해외건설'

이라는 산업 혹은 사업관리 측면에서 시행되었거나,   이러한 산업

적 측면은 도외시하고 금융 혹은 투자의 관점에서 시행되어 왔음

7) 2016. 12. 21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해외건설특화펀드 및 동 펀드
운용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세미나’, 2017. 7. 18 국토부, 건설경제, 민간투자학회 공동
주최 세미나, 2017. 9. 26 국토부 주최 상공회의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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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과정은 취지 및 특성 상 해외건설의 산업적 특성과 금융/투자의 

특성을 동시에 포괄하고,  어떻게 하면 양자를 결합해 시너지를 창

출할 것인가에 주된 방향성을 맞추고 있음

3.2. 도급형 사업 보다는 투자개발형 및 시공자금융 주선형 사업에 초

점

o 해외건설특화펀드는 그 성격상 도급형 사업 보다는 투자개발형 사

업이나 시공자금융 주선형 사업 투자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o 본 과정도 투자개발형 사업이나 시공자금융 주선형 사업들을 위한 

효율적 자금조달(사업주 관점) 및 투자위험 대비 높은 수익성 거양

(투자자 혹은 자산운용사 관점) 방안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

야 함

o 특히 최근의 해외건설시장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이나 시공자금융 주

선형 사업들이 대세가 되고 있지만 우리 건설 및 금융(자산운용) 산

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

- 본 과정은 양 산업의 당사자들에게 시의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

o 투자개발형이나 시공자금융 주선형 사업의 경우 담보나 보증에 근

거한 Corporate Finance가 아닌 Project Finance(PF)가 주로 활용됨

- 본 과정이 해외건설사업에 적합한 PF 전문가 양성의 토대 제공

3.3. 투자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커리큘럼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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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 해외건설의 주된 대상분야는 부동산, 인프라, 플랜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커리큘럼의 세부 강의도 이들 분야의 특성을 반

영하도록 구성

4. 표준교안 및 교수진의 구성

o 다음에 예시된 24개 교과목(시험 포함 총 59시간)의 교안을 해당 

분야의 21명의 최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표준교안 집필

o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교육 표준교안

교과목명 교육내용 강의시간

해외건설특화펀드 개관 

및 해외건설관련 정책,

법령, 제도 해설

•집합투자기구이해/특화펀드의 조성배경, 취지 

및 목표

•특화펀드의 주요 내용 및 펀드 유형

•자본시장법 상의 여타 펀드와의 비교, 특혜 및 

효율적 활용방안

2

대체투자의 개념 및 국

내외 시장현황

•대체투자의 개념, 유형 및 전통투자와의 차이점

•대체투자의 다양한 투자방법론 및 전략

•국내외 대체투자시장 현황 및 다양한 사례연구

2

해외건설사업의 RFP

검토 및 Proposal 작성

•건축, 토목, 플랜트 등 해외건설사업 유형에 따

른 사업제안요청서(RFP) 검토 방법론(타당성분석 

포함) 유의사항, 효율적인 제안서 작성 방법론 및 

사례분석

2

해외건설 계약 및 클레

임

•해외건설 계약시 필요 사항 및 절차

해외건설 계약시 각 지역별 고려사항 및 유의점

•해외건설 시 발생가능한 클레임의 유형 및 대

응방법

4

해외인프라개발사업 수

행절차 및 방법론

•투자개발형(PPP 사업 포함), 도급형, 시공자금

융 주선형 사업 등으로 나누어 해외건설사업의 

단계 및 절차, 성공을 위한 수행방법론 해설

4

해외건설사업의 위험분

석 및 관리방법론

•투자개발형(PPP 사업 포함), 도급형, 시공자금

융 주선형 사업 등으로 나누어 각 유형의 사업에

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위험의 유형, 분석방법 및 

절차, 위험의 관리(hedge) 방법론

4

해외건설 소송.중재 대

응과 사례
•해외건설 소송.중재 대응과 사례 2

- 71 -

해외건설사업 성공 및 

실패사례 분석과 시사

점

•투자개발형(PPP 사업 포함), 도급형, 시공자금

융 주선형 사업과 건축, 토목, 플랜트 등 공정별

로 나누어 다양한 해외건설사업의 성공/실패 사

례연구와 성공/실패 원인 심층분석

2

해외자산운용관련 정책,

법령, 제도 해설

•국내의 자산운용관련 법령, 정책, 제도 및 해외

건설특화펀드에 대한 적용사항 해설

•외국환관리법 등 해외건설사업 투자 시 유의가 

필요한 기타 관련법령 해설

2

해외자산운용 관련 위

험관리

•해외자산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의 유형 및 

내용

•위험 유형에 따른 관리방법론

2

해외자산운용 관련 직

무윤리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상충 방지 및 직무윤리 확

립 방법론
2

해외자산운용 관련 세

제/회계 처리

•해외 금유상품 및 자산운용 관련 세제/회계 처

리방법론, 사례분석
2

현행 해외건설관련 펀

드의 운용 전략 및 현

황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GIF, 글로벌에너지인프

라펀드, 모태펀드 등 해외건설관련 금융상품(펀

드)의 유형, 내용, 특성, 투자전략 비교해설

•각 펀드의 운용현황과 이것이 해외건설특화펀

드에 제기하는 시사점

2

연기금(공제회)의 해외

자산운용관리 및 해외

건설에의 활용방안

•국민연금, 교직원공제회, 한국투자공사(KIC) 등 

주요 연기금/공제회의 해외자산운용 방향 및 전

략 해설

•Brown Field(완공된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집중된 연기금/공제회 자산운용의 신규 해외건설

투자(Green Field)로의 유도방안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방법론, 사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방법론, 사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방법론, 사례
2

프로젝트의 재무적 타

당성분석 및 사례연구
•재무적 타당성분석에 초점 2

프로젝트의 사업성분석 

및 사례연구

•F/S의개요.기술성분석,경제성분석,시장성분석,

SPC의 투자가치 분석 및 사례연구
4

해외건설 PF를 위한 

Legal Due Diligence

•해외건설PF를 위한 DD의 개념, 범위, 방법론

•법률적 차원에 초점
2

해외 투자개발형 건설

사업의 기획 체크포인

트

•해외 투자개발형 건설사업의 성공을 위한 투자

전략, 제반 요소 및 고려사항

•기획단계와 자금조달계획의 효율적 결합방안

2

PPP사업 수행절차 및 

방법론
•ppp개요,종류와내용, DB,DBT,DBFOM,PFI 등 2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의 자금조달방법론 및 

사례

•해외건설사업 중 투자개발형 및 시공자금융 주

선사업을 위한 PF에서 활용가능한 다양한 자금

조달방법론 해설

•이러한 PF에서 다양한 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

와 시사점 제시

2

MDB 유형에 따른 자

금조달방법론 및 수행

•해외 투자개발형 건설사업에서 활용가능한 다

양한 국제개발금융기관(MDB) 유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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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교안: 부록 첨부

절차
•이러한 MDB의 특성에 따른 준비요소/절차 및 

성공 방법론을 사례와 함께 해설

국내외 ECA를 통한 자

금조달방법론 및 사례

•해외 투자개발형 건설사업에서 활용가능한 국

내 및 주요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ECA) 유형 및 

특성 

•유형 및 특성에 따른 국내외 ECA를 통한 자금

조달방법론 및 고려사항을 사례와 함께 해설

2

최근의 해외건설 및 금

융시장 동향과 전망

•최근의 전세계 건설/엔지니어링 시장 동향을 

주요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향후 추이에 대

한 전망/대응방향 제시

•최근의 전세계 건설 PF 시장의 동향을 주요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향후 추이에 대한 전

망/대응방향 제시

2

평가시험 1
합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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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V장 운용인력 교육의 방향 설정 및 홍보활동

1. 운용인력 교육의 지향방향에 대한 검토

o 본 교육의 내용 및 대상은 ‘전문화/고급화’와 ‘보편화/시장(수

요) 확대’ 중 어느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기업(기관)별 맞춤

교육’과 ‘일반 공개모집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즉, 해당분야에 관심이 있는 보편적 대상자들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약간 낮추고 입문적인 내용을 쉽게 강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는 선정된 2개 교육기관을 통한 일반 공개모집 교육이 적절할 것임

- 이에 비해 전문성을 높인 사례나 현장 위주의 심화교육은 해외건설

에 주력하는 건설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

육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o 중장기적으로는 상기한 두 모델을 병행하되 제1기 교육은 출범 초

기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공개모집 교육을 택하는 것으로 

결정했음

- 구체적으로 매년 4회의 교육을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건설산업교육

원과 금투협 금융투자교육원이 번갈아 시행하는 것으로 했음

2. 운용인력 교육에 대한 홍보활동

2.1. 홍보의 초점

o 특화펀드의 필요성 및 유용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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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등 산업 차원

- 자산운용업 등 금융산업 차원

- 국민경제에서 해외건설이 차지하는 비중

- 해외건설에서의 투자개발형 사업의 중요성

o 특화펀드 운용교육의 필요성 강조

- 해외건설 및 해외건설금융 관련 전문가 양성

- 특화펀드의 설립 및 시장형성의 활성화

- 국내 최초 PF 분야 전문 자격증

2.2. 홍보 대상기관

- 관련협회 및 기관(해건협, 건협, 플산협, 전문건협, 건설공제조합 

등)

- 연기금 및 공제회

- 관련 공기업(LH, 수자원공사, 한전, 한수원, 도공 등)

- 대형 건설사(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K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 금융회사(자산운용사 포함) 및 기타 FI(Financial Investors)

- 특히 대형 건설사들이 금융권과의 네트워킹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금융권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음

2.3. 홍보활동의 유형

o 3차례의 세미나 개최

- 2016. 12. 21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공동 주최 ‘해외건설특화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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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및 동 펀드 운용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세미나’, 

- 2017. 7. 18 국토부, 건설경제, 민간투자학회 공동주최 세미나

- 2017. 9. 26 국토부 주최 상공회의소 세미나

o 관련 협회/기업 해외건설담당 및 인사담당 임원과의 간담

-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K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o 지정 교육기관을 통한 홍보

- 건설산업교육원 및 금융투자교육원의 네트워크 및 DB를 활용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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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V장 운용인력 교육의 내실화 방안

1. 효과적인 교육 시행방안

o 직장인을 고려한 강의기간 및 시간의 배정

- 주 3회 야간 4시간(화,수,목 18:00-22:00) 5주 강의

- 총 59시간 강의(평가시험 1시간 포함)

o 교육기관에 따른 교육내용의 공통성 및 차별성

- 전술한 표준교안을 기본으로 하되 교육기관의 특성8)과 수강생의 요

구를 고려하여 해당 교육기관이 약간의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했음

o 교육 빈도 및 주기 확정

- 1년 4회, 상하반기 각 2회 실시

- 건설산업교육원과 금융투자교육원이 번갈아 교육 주관

o 적정 수강료 수준의 결정

- 예상 매출/비용과 유사 과정 사례를 토대로 90만원/인 으로 결정

2. 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o 1기 과정의 기획, 홍보, 강의 진행, 평가시험 등 전 과정에 걸쳐 건

설산업교육원 장현철 단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과정의 품질 및 

8) 건설산업교육원은 상대적으로 건설관련 기업 수강생이 많고 금융투자교육원은 투자/자산운용 
업계 수강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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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수강생 만족도 제고에 주력

 

o 표준교안 및 교수진 구성 및 교육시간 배분

- 본 교육의 지향점, 국내외의 유사과정 사례 연구, 국토부의 권고사

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표준교안 구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음

- 본 위원회는 본 연구의 책임자, 국토부 담당자, 두 교육기관 담당자

로 구성하여 표준교안에 반영되어야 할 주제/내용, 과목, 강의가능 

교수, 교육시간 등 본 과정 관련 모든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했음

- 여기에서 도출된 표준교안과 교수 풀(pool)을 가지고 섭외대상 교수

와 1:1 면담을 거쳐 최종 교수진을 확정했음

o 현장실사를 통해 강의수준 및 교육생 반응 체크

- 1기 교육기간(2017. 10. 17 – 11. 16) 중 장현철 단장이 매 시간 강

의장 현장을 지키면서 교수진, 강의수준, 교육생 반응을 체크했음

-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도 여러 차례의 강의장 현장실사를 통해 강의

환경과 현장 분위기를 모니터링 했음

o 1기 교육기간 매 강의에 대해 소정의 양식을 가지고 강의평가를 시

행했으며 수강생의 피드백을 다음 강의에 즉시 반영했음 

o 본 과정의 모든 준비와 강의 과정에 걸쳐 국토부, 연구책임자, 교육

기관(건설산업연구원)이 on and off-line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함으

로써 1기 과정 출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했음

3. 공정한 평가(시험) 시행/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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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육기관 자체평가 혹은 외부평가의 비교

- 본 과정의 수강생이 일정 이수 기준(출석률 80% 이상, 평가시험 60

점 이상)을 상회할 경우, 국토부장관의 해외건설특화펀드 전문운용

인력 등록증이 부여됨

- 본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평가시험은 이와 같이 일반적인 시험 이

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공정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연구책임자, 국토부 담당자, 두 교육기관의 담당자들로 

‘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제, 관리, 평가 등 시험관련 모든 

업무를 주관하도록 했음

- 본 위원회에서는 우선 시험을 교육기관 자체평가 혹은 외부평가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했는데, 출범 초기의 특성 상 보안 

및 공정성 등의 측면에서 전자를 선택했음

o 출제진의 구성

- 출제 문제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및 학습내용과의 연계 등을 위

해 출제는 당해 과목을 강의한 교수진이 맡기로 했음

o 문제은행 방식의 채택

- 향후의 교육과정에서도 평가시험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

은행 방식의 출제를 결정했음

- 채점의 공정성 및 편의를 위해 문제는 객관식 4지선다로 출제하기

로 했고 담당 교수진에게 과목당 20문제의 출제를 요청했음

- 출제된 문제 풀은 해당 교육기관 담당자가 일괄 관리하여 유출 및 

보안에 만전을 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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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교육 및 자격증의 가치 제고방안

o 지금까지 국내외의 부동산, 인프라, 플랜트 사업의 PF와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수강생들의 공통된 희망사항 중의 하

나가 국가 차원에서 인정되는 자격증이었음

- 본 교육의 내용 및 특성 상 수료 시 부여되는 해외건설특화펀드 전

문운용인력 자격은 광의의 PF 전문가 자격증으로 국내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PF 분야의 자격증은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것임

o 상기한 자격증으로 인해본 교육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되고 이것

이 다시 해외건설특화펀드의 활성화로 이어져 우리 기업의 해외 투

자개발형 사업의 성장은 물론 해외건설금융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예상이 현실화되려면 지속적인 교육내용 및 교수진의 전문

성 업데이트, 교육운영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고용환급사업장 지정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 및 법정 자격증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도 향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본 교육의 기대효과

o 본 교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제반 효과는 다음과 같음

- 해외건설 금융/투자 관련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국내 건설업, 금융

업, 공기업, 중앙정부/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유용한 교육기회 제공

- 본 교육의 정착 및 활성화를 통해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설정 및 시



- 80 -

장확대에 기여

- 상기한 제반 효과를 통해 우리 해외건설의 양적/질적 확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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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VI장 투자운용 전문인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방안

o 2017.10.17. - 2017.11.16. 기간 중 실시된 제1기 교육은 큰 틀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몇몇 개선과제도 남겼음

- 본 절에서는 1기 교육의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통해 향후 교육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1. 당연자격자 대상자의 범위 조정

o 해외건설전문투자운용인력 자격과 관련하여 당연자격자와 사전교육

(본 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o 현행 해촉법 제23조 제1항 나목에서 본 교육을 받지 않고 투자운용

인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금융산업의 구조개선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조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의 문제가 지적되었음

o 첫째, 본 조항에 의하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규정되어 있는 은행, 

중소기업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건설공사 또는 엔지

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만 종사하면 

투자운용인력 자격을 당연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여기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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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빠져 있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 산은, 수은 등의 국책은행은 상기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상의 기관

들과 비교하여 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동등 혹은 그 이상

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본 조항에 상기한 두 기관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o 둘째, 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관련 투자운용업무, 그 중에서도 해외

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관련 투자운용업무의 특성 및 전문성을 고려

할 때, 전술한 기관 등에서 종사한 3년 경력만으로 당연자격을 인

정하기에는 경력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많았음

- 따라서, 소정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의 당연자격 필요 

경력기간을 현행 보다 더 늘려야 할 것임 

2. 사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확대

o 해촉법 제23조 제1항 다목 1) - 5)는 본 교육(사전교육)의 대상자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 전술한 관련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빠져 있어 이들의 사전교

육 수강 및 자격취득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 일부 금융기관들은 본 교육의 홍보 및 등록기간 중 이러한 문제점

을 지적하며 항의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본 교육의 전 강의

를 수강하지 않고 일부 강의만 수강하거나 시험에 불참한 사례들도 

있었음

o 이 문제는 전술한 가. 당연자격자 대상자의 범위 조정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추가적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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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가.에서 지적한 이유로 투자운용인력 당연자격자의 필요 경력기

간을 현행 보다 늘려, 예를 들어, 5년으로 정할 경우, 해당 금융기

관 관련 투자운용업무 종사자들은 무조건 5년 동안 관련 금융기관

에서 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종사해야만 본 

자격(당연자격자로서)을 취득할 수 있게 됨

- 이들은 현 조항 상 본 교육의 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5년을 기다려야 하고 그 전에는 투자운용인력 자격을 취득할 수 없

는 불합리한 상황에 빠지게 됨

- 이는 해촉법 제23조 제1항 다목 1) - 5)에 규정하고 있는 다른 본 

교육 대상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o 결론적으로 산은, 수은, 기타 금융기관 등의 해당 업무 종사자들도 

본 교육 대상에 포함시켜 수강 및 자격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이 합리적일 것임

- 예컨대, 본 교육 대상자의 범위에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금융산

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건

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3.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교육훈련의 감면

o 건설기술진흥법 20조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들은 동법 시행령 제

42조 2항과 관련하여 별표3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 별표 3의 3호 가목에 “건설기술자(설계 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만 해당)가 다음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본교육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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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음

- 여기에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교육 60시간을 수료한 자는 

별표 제3의 2호 가목1) 및 가목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한다”라

는 규정을 추가하여 본 교육을 이수한 건설기술자들은 건설기술진

흥법 상의 35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와 협의를 통해 기술정책과 운영

지침 별표6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훈련 인정범위”의 공통분야에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교육 

60시간을 수료한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1) 

및 가목2)를 받은 것으로 한다”라고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o 이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본 교육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기본 및 

전문교육의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하여 두 교육을 중복 이수하는 

것이 당해 건설기술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점과 행정편의

에 입각한 비합리적 규제를 없앤다는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음

<참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42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17.11.28.] [법률 제15112호, 2017.11.28., 일부개정]
제20조(건설기술자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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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

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개정

2015.6.1., 2016.8.11.>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

기술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

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

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

과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참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③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자

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

로 그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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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

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2.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
구 분 교육·훈련 이수시기 교육·훈련 시간

가. 설계·
시공 등 
업 무 를 
수 행 하
는 건설
기술자

1)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
려는 경우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3) 별표 1에 따른 특급기술자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배치

 나) 발주청이 발주한 제51조제1항에 따른 고
시금액 이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책임기
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한다)로 참
여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학점인정기
준에 따른 학점을 90학
점 이상 취득한 건설기
술자는 전문교육을 이수
한 것으로 본다.

나. 건설사
업 관 리 
업 무 를 
수 행 하
는 건설
기술자

1)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70시간 이상
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
상
-중급·초급: 35시간 이
상

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
려는 경우

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
상
-중급·초급: 35시간 이
상

3)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
내. 다만, 2)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
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그 전
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
상
-중급·초급: 35시간 이
상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
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 16시간 이상

다. 품질관
리 업무
를 수행
하는 건
설기술자

1)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
려는 경우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3)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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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다
만, 2)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품
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비고: 가목3)나)의 "책임기술자"란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

여 용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분야별 책임기

술자"란 전문분야별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전문분

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3.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

  가. 건설기술자(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만 해당한다)가 다

음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호나목1), 다목1)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 제2호가목1)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2호나목2), 다목2)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 제2호가목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제42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

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합산하여 각각 70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

1)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35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2)의 교육

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교육·훈련에 대하여 중복하여 면제할 수 

없다.

  나. 건설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제2호가목3), 나목3) 및 다목

3)의 전문교육을 면제한다. 다만, 제2호나목3) 및 다목3)의 경우에는 「기

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만 인

정한다.  

  다.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

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제2호가목2), 나목2) 및 다목2)의 전

문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라. 건설기술자는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

아야 하는 기한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

야 한다.

4.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가. 내용: 건설기술자의 종류·등급 및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훈련과정별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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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건설특화펀드의 활성화

4.1. 해외건설특화펀드 시장의 활성화

o 본 교육 수강생들의 목표 및 동기는 1) 해외건설금융 및 투자개발

형 사업 관련 전문 지식/경험 습득, 2) 해외건설전문투자운용인력 

자격 취득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그러나 최근의 세계 경제 침체 및 우리 건설기업의 금융능력 미흡 

등으로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및 해외건설 금융/투자가 침체에 빠

짐에 따라 본 교육 수요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본 교육은 1기가 막 종료되는 등 극히 초기 단계여서 향후 어느 시

점까지는 일정 수강생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와 

같이 그 기반이 되는 해외건설특화펀드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

한다면 본 교육에 대한 수요도 제한될 수밖에 없음

o 따라서, 2018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해외건설전담 지원기구의 설립 

등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개발 및 투자개발형 사

업에 대한 지원책 수립으로 해외건설특화펀드 시장이 질량 면에서

의 확대되어야 본 교육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됨

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나. 방법: 법 제20조제4항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사이버교육, 분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교육·훈련 이수방법 및 학점인정 등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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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해외건설특화펀드의 메리트 제고

o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적은 가장 중요한 이

유는 해외건설특화펀드 자체의 메리트가 적기 때문으로 판단됨

- 해외건설특화펀드 도입 초기에는 여러 운용상의 특례가 존재했었으

나,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2016

년 3분기)함에 따라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상대적 메리트가 감소된 

실정

- 즉, 운용사 입장에서 볼 때, 해외인프라 투자 시 기존의 사모펀드에 

비해 해외건설특화펀드가 가지는 유용성이 거의 없는 실정임 

o 아울러, 현행 해외건설촉진법 상으로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건설공사 또는 엔지

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사람이면,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당연자격을 부

여받고 있기에 당장 금융권에서 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적

을 수밖에 없음

o 이상과 같이, 해외건설특화펀드 제도 상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는 교육 활성화의 근본적인 제약

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해외건설특화펀드가 사모펀드에 대해 경

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이자소득세의 감면을 고려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함

5. 일부 교과목의 조정 및 통폐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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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강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모든 교수진들과 개별 및 집단 면담을 

통해 주지시켰지만 일부 강의내용의 중복성이 발견되고 이에 대해 

수강생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임

- 일부 교수들이 강의시간 중 강의안의 양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는 

등 강의시간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음

o 향후 교육에서는 교수들로 하여금 각자의 강의 주제 및 범위를 보

다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최소 강의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3시간

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6. 평가시험의 난이도 조정

o 평가시험 문제의 출제는 각 과목별로 강의를 담당했던 교수가 4지

선다 20문제를 출제하되 문제의 난이도를 상중하로 구분하도록 하

는 문제은행에 기반하여, 전술한 방식으로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

가 독립적으로 문제를 선택하되 난이도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식

을 취했음

o 그러나 강의 종료 후 평가시험을 치른 결과, 합격률(60점 이상)이 

97.1%로서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음 

- 이는 1) 평가시험 최초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 2) 출제교수의 난이

도 구분 출제 실패, 3) 수강생들의 전문성/능력에 대한 판단 오류, 

4) 시험관리위원회의 미숙한 운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

된 결과로 판단됨

o 본 교육과 자격의 특성 상 60% 내외의 합격률이 바람직하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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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하에, 상기한 문제들의 개선을 통해 향후 시험의 난이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 있음

7. 교수진 관련 문제

7.1. 교수진 처우 문제

o 본 교육의 교수진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분야에서 여러 경로로 

최고의 전문가들을 소개받아 간곡한 설득을 통해 섭외되었음

- 그러나 교육기관이 책정한 강의료는 시간당 15만원에 불과해 많은 

교수진들이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1기 교수진에게는 교안 개발비와 출제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낮은 강의료를 보완했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2기

부터는 현재의 강의료 수준이라면 상당 교수진의 이탈이 예상됨

- 이 문제에 대한 국토부 및 교육기관의 적극적 대책 수립이 필요함

7.2. 강의평가에 기반한 교수진의 주기적 교체

o 1기 교수진에 대한 강의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지만 일부 불만이 

제기되거나 강의내용의 미흡, 교수기법 상의 문제, 수강생 입장에서

의 만족도 제고 등을 고려하여 교수진의 주기적 교체 및 신규 전문

가의 교수 초빙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본 과정이 지속가능한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

-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은 교수진에 대해서도 최신 상황변화에 대응

한 강의내용의 업데이트 유도가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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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보 문제

8.1. 교육기관의 보다 적극적 홍보유도 필요

o 본 연구의 일환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3차례의 세미나 개최, 경제

지 기사 게재, 관련 협회 및 기업 인사 면담, 교육기관의 네트워크 

등 다양한 채널로 본 과정을 홍보했지만 아직도 많은 건설 및 금융

산업 종사자들이 본 과정에 생소해 하는 실정임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술한 대로 기초상품인 해외

건설특화편드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2개 교육

기관 자체의 방대한 DB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가 절실함

- 국토부도 이들의 자발적인 홍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해야 

할 것임

8.2. 금융기관 수강자의 확대 필요

o 전술한 바와 같은 여러 이유로, 1기 수강생 중에 금융기관 종사자

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음

- 그러나 건설 및 엔지니어링 종사자의 상당수가 본 교육을 통해 전

문성/자격 취득 외에도 금융기관 해외건설 담당자와의 교류 및 인

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관련 금융기관 종사자의 보다 많은 교육 참여는 본 교육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 이들을 본 교육

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이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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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표준교안

별책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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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1기 교육과정 평가회 

– 일시: 2017. 11. 23

- 장소: 건설산업교육원

- 참석자: 박동규, 장현철

o 등록인원 46명, 수강인원 40명, 평가시험 응시인원 34명

o 강의평가

- 매 강좌에 대해 강의평가 실시

  강사의 전문성, 강의내용의 적합성, 강사 열의도, 강의시간 등 네가

지 요소를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했음

- 평가결과 강의에 참여한 모든 교수가 4점 이상을 받는 등 높은 강

의만족도를 기록했음

- 학생들은 특히 교수진의 전문성에 만족을 표시했음

- 상대적으로 강의시간의 효율적 배분에 아쉬움을 표한 학생들이 있

었음

- 전반적으로 수강생의 학습태도도 진지했고 시험준비도 열심히 했음

- 18-22시의 강의시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 없었음

o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일부 강의내용의 중복성

→일부 교과목 조정 및 통폐합 필요

- 강의시간의 효율적 배분 필요(강의시간 중 강의안의 양을 모두 소

화하지 못함)

→최소 강의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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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리시험에 대한 평가

- 점수분포

  50점대 2.9%, 60점대 28.6%, 70점대 40%, 80점대 25.7%, 90점대 

2.8%

- 평균 73.6점

- 합격률(60점 이상)이 97.1%로서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

후 시험의 난이도 상향조정 필요

o 시험점수 분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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